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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표준운임 시범사업 실시
컨테이너 포함 2개 품목 1년간 … 운송원가 산출해 적정여부 평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화주사, 화물운송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료 부담을 영세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컨테이너와 철강 등 적용 대상별로 표본

을 산출해 운송기업의 운송원가로 운임을 책정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된다.

컨테이너는 부산 광양-수도권 구간에서 표준 운임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하며, 철강의 경우 포항∼안산, 창

원∼인천 구간에서 제품별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실거래 운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물운임 모델을 강구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표준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화주와 운송업계 이견 등으로

시범사업의 시행을 연기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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